
오늘의 만나(가정예배)

1월 5일  찬송/ 364장(새 338장)    본문/ 호5:1~7(구약 1261)     제목: 회개해야 할 자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고백은 하지만 그 무게가 너무 가벼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남일 이야기하듯 여길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회개하지 못한 지

도자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의 입장에서 지도자는 특별한 직분이나 직업을 말하

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선포하는 자라면 모두가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지금도 귀

를 기울이며 깨달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세상은 숨길 수 있어도 하나님께는 못 숨깁

니다. 모두를 속였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은 죄가 없다고 믿는 그 행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

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 어떤 예배도 주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내가 진정 회개할 

자임음 겸손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며 예배하는 자가 먼저 됩시다. 

1월 6일  찬송/ 533장(새484장)     본문/ 호5:8~15(구약 1261쪽)     제목: 피장파장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갈등은 사사시대의 지파갈등과 투쟁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릅니다. 

한 하나님을 믿지만 그들은 서로를 치기 위해 강대국과 관계를 맺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우

리의 실정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모두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거역하는 것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선택해 주기를 바라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단호하십니다. 

모두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기 전까지는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실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과 비

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만을 들여다보며 내 죄를 먼저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의 얼굴

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1월 7일  찬송/ 495장(새438장)    본문/ 호6:1~11(구약 1261쪽)       제목: 돌아가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해야하는 것,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

님께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찢으시고 치셨어도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실 분

은 그분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다른 방법으로 대처할 때가 많습니다. 제사

를 지내거나 선행을 베풀면 해결 될 것이라 여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힘써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번

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아담부터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속사

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며 건지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에게만 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월 8일  찬송/ 458장(새405장)       본문/ 호7:1~16(구약 1262쪽)        제목: 아버지의 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치료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보내신 말씀을 거부하고 악행만을 행하여 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거

부하고 이방 민족에게 구원을 요청하러 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그물을 던

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신 것은 힘의 근원이 여호와께 있음을 알게 하

기 위한 것이지만 그들은 그 팔로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결국 멸

망하여 조롱거리가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없습니다. 매를 맞아도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늘 생각하며 지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월 9일  찬송/ 356장(새216장)   본문/ 호8:1~14(구약 1263쪽)   제목: 중요한 것은 마음

  본문은 이스라엘의 멸망원인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말씀을 

거부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하나님보다 이방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외교

정책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이스라엘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

지만 그 마음은 멀리 떠났습니다. 그들의 회개는 마음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당장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부르짖음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시었지만 그 말씀을 자기들과 상관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1월 10일  찬송/ 82장(새95장)      본문/ 호9:1~9(구약 1264쪽)        제목: 성도의 기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이방인들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는 이방민족들과는 다른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방민족은 풍성한 추수를 얻기 위해 타

작마당에서 잔치를 벌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께서 마음에 두신 기쁨으로 행복해야 합

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수확을 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없는 이익은 음행의 

값으로 여기십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기쁨보다 세상과 사람이 주는 것을 

더 좋아한다면 하나님 땅에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작성 : 이일호목사)


